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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은 4월 16일(화)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전국 각 지부별로 ‘일방적인 KT 차기회장 선임 절차 돌입’을 반대하는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이날 아침 전국 각 지부에서 「노동조합을 배제한 KT 차기 회장 선임절차는 용납할 수 없다」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와 ‘노동조합 경영참여, 노동이사제 쟁취!’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문구로 출근선전전을 펼쳤다. ��조합간부들은 “노동조합과 협의도 하기 전에 이사회가 느닷없이 차기 회장 선임절차에 돌입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”며 “김해관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아 KT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”고 강조했다. 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출근선전전에 앞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“KT CEO에게는 사실상 회사와 조합원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므로 선임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”고 전제한 뒤 “따라서 CEO의 선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력을 일체 배제하고 KT의 미래를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��김해관 위원장 “노동조합은 KT와 종사원에 비전 제시할 수 있는 CEO 선임 위해 관심과 책임 다하겠다” 강조��위원장은 계속해서 “특히 노동조합과 함께 KT의 진정한 주인인 조합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 해야 한다”며 “노동조합은 종사원을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당차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CEO 선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”고 강조 했다. 


한편 회사는 지난 4월 12일(금) 언론을 통해 KT 차기회장 선임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. �  ���������    





“회사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라!”  


노동조합, 전국 지부에서 출근선전전 강행













